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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에서 프라이머리케어 의사(pri-

mary care doctor, 가정의 또는 1차 진료의)

예약을 잡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각종 호흡기 질환이 떠도는 겨울철 병

원 예약이 잦을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은 병원 예약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

고 있다. 

결국 병원 자신의 1차 진료의를 예약하기

보다는 예약없이 바로 방문하기 쉬운 어전트

케어나 응급실을 찾게 된다. 과거의 경우 어

전트케어 또는 응급실을 방문하면 곧바로 1

차 진료의로부터 추후조치를 위한 전화를 받

곤 했으나 이조차 사라진지 오래다. 결국 모

든 의료시스템에 과부하를 부과하고 있는 상

황이다. 

1차진료의 예약 긴 대기시간 

CBS보스톤이 독자들의

매사추세츠 프라이머리케어
병원 예약, 왜이리 어렵나?

▶▶8면으로 계속

피아노 문외한도 눈을 떼지 못하게 한 임윤찬의 보스톤 데뷔연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라

흐마니노프가 좋아졌다. 유튜브로 몇 번 들었

을 때 좋다는 생각이었지만 사로잡히지는 않

았다. 임윤찬(19)의 연주는 그전 크게 관심이

없던 문외한도 라흐마니노프의 팬이 되도록

하는 힘이 있었다. 

2월 15일 임윤찬의 보스톤 데뷔 무대. 보스

톤 심포니홀에는 한국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

이 이어졌다. 물론 보스톤의 음악팬들도 많았

지만 한인들의 모습도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

도였다. 예상대로 입장을 위해 긴 줄이 이어졌

다. 임윤찬의 보스톤 데뷔, 그 역사적인 순간

을 목격하는 즐거움이 있다보니 춥고 긴 줄도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 

보스톤 심포니 홀은 몇몇 석만 비었고 거의

꽉 찬 상태. 임윤찬의 등장부터 관중들은 환호

했다. 기대가 과하면 실망 ▶▶5면으로 계속

전원 기립박수, 결국 앵콜곡 연주 후에서야 박수로 환송 

한인들, 20세 임윤찬의 BSO 데뷔와 연주에 환호

보스톤글로브, 최고의 BSO 데뷔 연주는 확실, 사상 최고여부는 두고봐야

2월 15일 보스톤심포니홀에서 열린 임윤찬의 보스톤 데뷔연주. 사진= Hilary Scott, BSO 제공

February 23 2024

팬데믹 이후 PCP 예약 수개월 또는 1년 기다려야 가능
일부는 몇 년간 신체검사(피지컬 체크업) 계속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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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 협의

회 오은희 간사가 대통령 표창을 수

상했다. 

오 간사는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보스턴 총영사관 주관으로 개최된

2023년 민주평통 의장(대통령)표창

전수식에서 민주평통 의장(대통령

윤석열)표창장을 김재휘 보스턴총

영사로부터 전수받았다. 평통은 자

유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동

와 민주평통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를 선발 표창을 수여한다. 

전수식에는 보스턴 총영사관 관

계자들과 보스턴 협의회 한문수 회

장, 이석원 부회장, 이한나 부회장이

참석하였고 이한나 부회장이 평통

을 대표해 오은희 간사에게 축하의

꽃다발과 선물을 전달했다. 

전수식 후 김재휘 총영사는 전수

식에 참석한 평통 회장단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 후 환담을 하며 영사관

이 민주평통 보스턴 협의회(회장 한

문수)와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재휘 총영사는 한인 사

회 및 보스턴 평통의 기여도에 대해

치하의 말을 전하고 계속해서 평화

통일을 위한 활동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은희 간사는 민주평통 19기, 20

기, 21기 자문위원이자 간사로서 보

스턴 협의회의 통일 강연회, 정기회

의, 각종 공모전 등 100여개의 온-오

프라인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해왔

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한인동포들

과 차세대들에게 한인사회와 미주

류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통일의지와 통일 공감대 형성에

힘써 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

했다. 

오 간사는 또 코로나 기간의 대구

성금 모금, 마스크와 손 세정제 쉘터

나눔, 튀르키예 재난 성금 모금 및 여

러 가지 기부 등을 통한 공공외교적

활동을 포함하여 한인사회의 화합

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 의장(대통령)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오은희 간사는 “누구나 해외에

나오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

다며 “지난 5년간 민주평통 자문회

의를 통해 지역사회 한인들과 공공

외교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는 보스

턴 협의회의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

하면서 사실 힘들 때도 많았지만 중

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꺾

이지 않는 마음이었던것 같다. 그 동

안의 노력을 이 표창장으로 인정받

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수상할 수 있

도록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

다”고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평통 오은희 간사 대통령 표창 수상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순용 노인회장과 지상욱 로

드아일랜드 전 한인회장이 외교

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보스턴총영사관 김재휘 총영

사는 2월 7일 노인회 수요사랑방

모임을 찾아 한순용 노인회장에

게 외교부 장관 표창장을 직접 전

달했으며, 9일 금요일에는 로드

아일랜드 워윅 소재 한인회관을

찾아 지상욱 전한인회장에게 표

창장을 전달했다.  

한순용 회장은 “이번 표창은

한미 노인회를 대표해서 받은 것

이라 생각합니다. 외로운 타국생

활을 하시는 회원들께서 잠시나

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공간과 회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랑방 모임이 잘 운영되고 있어

표창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

다”고 말하고 “회원님들께 감

사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전달

했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웹사이

트는 “지상욱 회장님은 한인회

의 봉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 한인회 활동들을 통하여 지역

사회와의 교류와 소통에 이바지

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게

되었습니다.”고 표창장 수상 이

유를 설명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한순용 노인회장, 지상욱 로드아일랜드
전 한인회장 외교부장관상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 총영사관과 매사추세

츠, 로드아일랜드, 뉴햄프셔 3개

한인회는 105주년 3.1절 기념행

사를 3월 2일 토요일 10시 뉴튼 소

재 보스턴총영사관에서 개최한

다. 

매사추세츠 한인회는 기념식

이 끝나는 11시부터 총회를 개최

할 계획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3개 한인회 3.1절 기념행사 총영사관서 



종합The Boston Korea 2024년 2월 23일 금요일  33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 미술관(MFA, Museum of

Fine Arts Boston)의 설날 행사가

지난 2월 15일(목) 오후 5시부터 10

시까지 한국, 중국, 베트남 등 국가

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

었다.

2014년부터 해마다 개최되어 온

이 음력 설날 행사는 팬데믹 기간

에는 중단되었으나, 지난 해부터

다시 시작되어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과거에는 주말인 토요

일에 열렸으나 올해에는 목요일로

변경돼 행사가 진행됐다. 

올해 한국 관련 문화 행사로는 <

세배 시연 및 한복 입어보기>와 한

국 가곡 및 합창이 연주된 <사군자

>, 그리고 박찬희 씨가 이끄는 보스

턴 한국 전통 무용단의 공연인 <설

날>이 무대에 올랐다. 

갤러리 250에서 진행된 세배 시

연은 뉴햄프셔 주 교육부에 근무하

는 황규령 씨가 진행을 맡았고, 교

민 안길남 씨 부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 역할로, 그리고 마이클 안

가족과 이관화 씨 가족이 아들 부

부와 손자 손녀 역할을 맡아 3세대

의 세배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원하는 관람객들이 한복을 입어볼

수 있도록 국제선의 김금련 회장과

여러 회원들이 도움을 제공하였다

.

열린 공간인 샤피로 코트야드에

서 진행된 <사군자> 콘서트에서는

이경옥 작가가 그린 사군자 및 미

국인 제자들과 협업한 소나무 그림

과 소프라노 나유선 교수가 부르는

한국 가곡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했

다. 미술 교육가인 하수정 씨가 그

림에 대한 설명과 진행을 도왔고 <

그리운 금강산>, <새타령>, <밀양

아리랑>, <연> 등의 노래가 이어졌

으며 마지막은 ‘아리랑’과 ‘어

메이징 그레이스’를 편곡한 <어

메이징 아리랑>을 미국 학생들과

나 교수가 함께 합창을 하며 화합

과 어울림의 장을 마무리했다.

중국과 베트남 단체에서는 서예

, 쿵푸와 타이치, 사자 춤과 전통 무

용, 강연 등을 진행하였다. 

이 날 보스턴 미술관에서는 특별

히 3월 24일에 시작되는 <한류! The

Korean Wave> 전시를 광고하기

위해 천으로 만든 토트백을 제작하

여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였

다. 최근 급부상한 한국 문화에 관

련된 다양한 물품과 미술관이 이전

부터 보유하고 있던 작품들이 약

250여점 정도 전시될 예정이다. 티

켓 판매는 2월 20일에 시작되었으

며 자세한 정보는 www.mfa.org에

서 볼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턴 미술관 설날 행사 성황리에 종료

세배시연. 사진제공= 윤병준

사군자 공연. 사진제공= 전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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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후기>임윤찬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으로 보스턴 심포니 성공적 데뷔
(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경,

우상원 객원기자 = 2022년 텍사스

주 포트워스에서 진행된 제 16회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

인 18세의 나이로 1등을 차지했던

피아니스트 임윤찬.  뉴욕 타임즈

의 표현대로 즉각적인 센세이션

(“immediate sensation”)이 된

그의 보스턴 심포니 데뷔 연주가

지난 2월 15일(목)부터 4일 동안 심

포니홀에서 진행되었다.

목요일에 시작하여 토요일까지

세 번의 연주를 하는 보스턴 심포

니의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이번

공연은 하루가 더 추가되어 일요일

까지 나흘 동안 진행되었다. 그럼

에도 3000석의 좌석이 매일 거의 매

진되어 그의 연주를 직접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실

감하게 해 주었다.

이번 공연의 프로그램은 그가 반

클라이번 콩쿠르의 결선에서 연주

했던 러시아 작곡가 라흐마니노프

의 피아노 협주곡 3번. 유튜브에서

그의 콩쿠르 결선 동영상은 조회

수 1천 3백만을 넘겼으며, 이 작품

을 연주한 많은 동영상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으로 기록을 갱신

하였다. 지휘는 러시아 태생의 중

견 지휘자로 유럽과 미국의 여러

오케스트라를 지휘했으며 2018년

에 보스턴 심포니와 처음으로 연주

했 던  투 간  소 키 에 프 (Tugan

Sokhiev)가 맡았다.

19세답게 아직 풋풋한 모습의 임

윤찬은 1악장 처음에 단조로 나오

는 주제 부분부터 완벽한 컨트롤의

손가락 주법으로 시작하였다. 그의

손은 자연스럽게 구부러져서 교과

서와 같은 고전 테크닉의 기본을

보여주었다. 이어지는 빠른 패시지

와 아르페지오는 깨끗한 페달링으

로 산뜻하면서도 우아한 피아니즘

을 구사하였고, 곡 중간의 서정적

인 대목에서는 자유롭고 자연스러

운 루바토로 섬세한 음악성을 보여

주었다.

2악장에서는 더욱 깊은 서정성

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첫 부분에

나오는 심오한 음악은 19세의 청년

이 친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철학

적이었다. 섬세한 음악성을 계속

더하면서도 강력한 테크닉을 자랑

한 3악장에서는 점점 고조되는 감

정으로 대가의 모습을 드러냈으며

, 마지막 부분에 머리를 휘날리며

건반을 두드리는 모습에서는 이러

한 연주를 직접 보는 것이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

감동적이기도 했다.

빠르게 연속되는 코드로 화려하

게 마지막을 장식한 후에는 관중들

의 박수 갈채가 끊임없이 터져 나

왔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연주가 원숙한 대가로부터 볼 수

있는 음악 전체에 대한 깊은 이해

를 보여주었다는 점과, 마지막 절

정을 향해 차곡차곡 쌓아가는 고도

의 사색적인 연주였다는 것이다.

기립 박수와 몇 차례의 인사가

계속된 후, 그는 앙코르 곡으로 벨

리니의 오페라 <노르마>에 나오는

아리아 ‘정결한 여신(Casta

Diva)’ 쇼팽이 편곡한 작품을 연

주하여 관객들을 음악적인 황홀함

에 빠지게 해 주었다.     

이 날 연주에는 한국인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객석에 많이

자리해서 그의 인기와 팬덤을 보여

주었다. 필라델피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 연주를 보러온 서지연 씨

는 얌전해 보이는 외모의 임윤찬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파워와 표현력

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며, 다

음에 또 그의 연주를 보러 오고 싶

다고 말했다.

지난 9월부터 뉴잉글랜드 음악

원 교수로 재직 중인 그의 오랜 스

승 손민수 교수를 따라서 뉴잉글랜

드 음악원의 학생이 된 임윤찬. 보

스턴에 오래 거주한 한인들은 손민

수 교수 그리고 그의 스승인 변화

경 교수와 러셀 셔먼 교수의 기억

까지 합쳐져서 임윤찬을 더욱 아끼

고 응원하게 되는 것 같다.

당분간은 많은 공연 스케줄로 세

계 곳곳의 연주 무대를 누비게 될

그를 보스턴에서 다시 만날 수 있

는 기회는 오는 3월 17일(일)이다.

클라우스 메켈레 지휘로 오케스트

라 드 파리와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한다. 자세한 내

용은 www.celebrityseries.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임윤찬의 보스톤 데뷔 연주모습. 사진=Hilary Scott , BSO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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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의 연주는 첫 손가락

움직임부터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매력

이 있었다. 

웨스트포드에 거주하는 박하나씨는 “감

히 어떤 표현도 할 수 없다. 그 순간, 그 곳에

내가 있을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 손에 땀이

차고 단 한순간도 피아노의 손움직임에서

손을 떼지 못했다. 눈을 과도하게 집중한 끝

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며 “그간 피아

노 리사이틀을 다녀봤으나, 매순간 소름이

돋는 경험은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보스톤심포니오케스트라(BSO)의 아름

답고 매끄러운 연주와 유명한 러시아 지휘

자 투간 소키에프의 매력적인 지휘는 임윤

찬의 피아노와 어울려 음악을 더욱 감동적

이게 만들었다. 관중들은 숨을 죽였다. 간헐

적으로 터져 나오는 기침소리도 연주와 어

울려 겨울의 연주회임을 잊지 않게 해줬다.

같은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

아지는 순간이었다. 

장인숙 한인회 이사장은 “심포니홀 연주

회 입장하기 전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긴 줄을 본 순간부터 가슴이 뭉클했다”고

말하고 “연주회를 감상하는 내내 제 가슴

이 뛰었고 손에는 잔잔한 땀이 나는 듯 너무

나도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 

장 이사장은 또 “작은 체구에서 심포니

홀 전체를 다 흔들 수 있는 그의 천재적인 예

능에 모든 관람객들이 숨죽이고 몰두하는

모습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고 말했다. 

뉴튼에 거주하는 김제성씨도 한마디로

“Speechless!”라고 하며 “순수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의 연주가 좋았다.” “젊은 임

윤찬이 BSO와 협연을 해서 같은 한국인으

로서 자랑스러웠다.” 라고 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말했다. 

연주회에서 눈을 뗄 수 없으니 딴 생각 할

여유도 없었다. 시간을 송두리째 연주에 집

어 넣어버린 듯 그의 연주는 시간 가는 줄 모

르게 만들었다. 당초 프로그램 북에는 임윤

찬의 2022년 반 클라이반 수상곡의 짧은 버

전의 카덴자를 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

지만 15일 목요일 임윤찬은 연주는 긴 버전

("ossia")의 카덴자를 연주했다. 

첼로를 전공한 음악인 이승희씨는 “라흐

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난이도 높은 3번을 완벽하게 연주해

주어서 곡이 더욱 알려지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이 음악을 다시 듣고 싶게 만들었다. 다

시 볼 동영상에 저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도록 만들었다. 

그의 연주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은 용수

철처럼 일어서 기립박수를 보냈다. 지휘자

와 두차례 나와 감사 인사를 보낸 후에도 기

립박수가 계속되자 임윤찬은 다시 나와 우

아하고 부드럽게 달래는 듯한 앙코르 곡을

연주했다. 벨리니의 오페라 노마의 “캐스

타 디바”를 연주하는 앙콜곡이 끝나자 관

객들은 커다란 환호와 박수로 임윤찬을 보

냈다. 

인터미션이 끝나고 임윤찬이 빠진 무대가

허전한 듯 했지만 소키에프의 지휘와 보스

톤심포니오케스트라를 마음 편하고 흥겹게

즐길 수 있는 무대가 이어졌다. 군데 군데 빈

자리가 보였는데 임윤찬의 연주만 듣고 떠

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보스톤글로브 AJ 머다나 기자는 리뷰에

서 “BSO의 평일 공연이 만석이었던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날 공연

무대의 임윤찬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지휘

자, 오케스트라 단원)은 그의 혜택을 본 것”

이라고 적었다. 

글로브는 “임윤찬의 연주가 사상 최고였

나(Greatest of all time?)”고 묻고 “이는

누가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BSO와

의 최고 데뷔 무대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는

떠오르는 별 그 자체다. 창공의 가장 빛나는

별이 되길 원한다면 그는 가능할 것이다. 두

고봐야 하지만 그가 계속 정진해 수년안에

이곳이 이르기를 바란다”고 평했다. 

임윤찬은 18일까지 유명한 러시아 지휘자

투간 소키에프의 협연으로 세르게이 라흐마

니노프의 콘체르토 No.3를 연주한다. 

이곡으로 임윤찬은 2022년 밴 클라이번 인

터내셔널 피아노 경연대회에서 최연소 금메

달리스트에 등극했으며 그의 공연 동영상은

1천3백50만 뷰를 기록할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전까지 최고 조회수는 우크라

이나 출신의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로비

츠(1903~1989)가 연주한 라흐마니노프 피아

노 콘체르토 3번이었다. 

연주회가 끝나고 심포니홀을 나서니 축복

처럼 눈이 내렸다. 물론 예상한 눈이었지만

그래도 직접 맞으니 기분이 좋았다. 마치 첫

눈을 만난 것처럼. 

아내와 함께 임윤찬, 라흐마니노프 피아

노협주곡 3번, 보스톤의 겨울, 눈을 동시에

즐겼다. 평생의 버킷리스트 중의 하나가 해

결되는 순간이었다.  

editor@bostonkorea.com

피아노 문외한도 눈을 떼지 못하게 한 임윤찬의 보스톤 데뷔연주 
▶▶1면에 이어서

관중들의 환호에  인사하는 임윤찬과 보스톤심포니 오케스트라. 사진 = Hilary Sc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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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산악회 3월 2일 겨울 산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전기요금이 또 오르게 될 전

망이다. 매사추세츠 2개의 유틸리티

회사가 향후 5년 동안 약 24억달러를

충당하기 위해 전력요금 인상을 결

정하고 주정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에버소스와 내셔널그리드는 향후

히트펌프와 전기차 전환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전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개선을 추진

한다. 이와 관련 발생하는 비용을 감

당키 위해 이 두 유틸리티 회사는 전

기요금을 높여 충당할 계획이다. 

히트펌프 및 전기차 전환이 예정

대로 진행된다면 매사추세츠는 2050

년에는 오늘날보다 3배나 많은 전력

을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같은 소비 전력을 감당하기 위

해서 주의 에버소스와 내셔널그리

드는 전력망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수억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이 같은

비용 충당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

된다. 

2월 초 이 두 유틸리티 회사는 주

공공유틸리티부(DPU)에 전선망현

대화 투자금 회수를 위해 향후 5년간

에 걸쳐 전기요금 인상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에버소스는 주정부체 4억달러의

비용을 향후 5년에 걸쳐 징수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했으며 내셔널

그리드는 총 20억 달러의 비용 징수

승인을 요청했다. 이들은 매달 전기

요금 징수시 이를 걷어들일 수 있기

를 바라고 있다. 

이 같은 전력망 현대화 계획이 승

인되면 유틸리티 회사들은 향후 전

기요금의 일부에 작은 요금을 부과

한다. 앞으로 5년간 주민들은 에버소

스의 경우 한달에 $5씩 추가로, 내셔

널그리드의 경우 한달에 $7씩 추가

로 부담하게 된다. 현재 전기요금은

평균 1가구당 월 $200선이다. 

전력망 현대화는 지난 2022년 주

의회가 기후변화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이 기후변화법의 일 부분

은 2050년까지 많은 주민들이 전기

차와 히트펌프로 전환해 가스 자동

차 및 가스 보일러 사용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현재 매사추세츠의 전력은 약 절

반이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공급되

며 향후 점차적으로 태양광, 해안 풍

력발전 등 재생 에어지로 전환해 천

연가스 발전 전력 사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2050년까지는 넷제로(Net

Zero) 카본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

이다. 

뉴잉글랜드의 현재 전력망은 소

수의 발전소에서부터 오는 대용량

의 전력을 송전하기 위해 최초 만들

어졌다. 그러나 점차 주택의 지붕에

솔라 패널이 설치되면서 탈 중앙화

모델로 전환해가고 있다. 이 같은 전

환은 전기의 흐름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력 하부구조 건설 투자

가 필수적이다. 

또한 전기 히팅 및 전기차 충전은

또한 전력망 하부구조의 전환을 요

구하고 있다. DPU가 현대화 계획을

승인하면 전선, 변전소는 새로운 스

마트 미터와 배터리로 업그레이드

돼서 실시간으로 전력사용을 추적

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hsb@bostonkorea.com

에버소스, 내셔널 그리드 전력망 개선위해 요금 인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보스톤 산악회가 오는 3월 2

일 토요일 뉴햄프셔 소재 매디슨

마운틴(5,367 ft.)으로 겨울 산행

을 떠난다. 

이날 산행은 A와 B조로 나뉜

다. A조는 매디슨 마운틴(왕복

8.4마일), B조는 매디슨 스프링허

트(왕복7.4마일)를 등반하게 된

다. 난이도는 5단계 척도법으로

4.0이다. 일기와 산행 당일 상태에

따라 허트(Hut)에서 Trail이 변

경될 수 있다. 산행 2마일 후 눈 덮

인 아름다운 프레지덴셜 레인지

(Presidential Range)를 볼 수 있

다.

준비물은 배낭과 아이젠

(Crampons), 해드랜턴, 스패츠,

배낭, 스틱, 방한복, 방풍의, 우의,

장갑, 털모자, 스틱, 식수, 간편 중

식이다. 등산화 착용은 필수다.

눈과 얼음으로 미끄러운 겨울철

에는 아이젠(마이크로스파이크

또는 크램폰)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산악회 측은 “겨울산행은 준

비 할 것이 많은데 특히 아이졘을

꼭 지참 해주시고 낮이 짧아지니

헤드 랜턴도 항상 가지고 다녀 달

라”고 당부했다. 또 “감기 몸살

기운이 있으면 산행을 취소해달

라”고 말했다. 

산행 당일 집결은 뉴햄프셔 파

크앤라이드(Park&Ride, Exit 2

of RT93)에서 오전 7시까지다. 회

비 20불을 지참해야 한다.

산행 신청은 2월 29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며 신청 시 원하는

조와 집결 장소, 차량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산행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보스톤 산악회 카페

(http://cafe.daum.net/boston-

mountaineers)를 통해 알 수 있으

며 기타 문의사항은 617-780-

9588(들꽃향기)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제 5차 정기산행 2024년 3월2일 Mt. Mad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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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업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초등학교의 영

어 문해력(읽고쓰기) 교육 관련 법

안을 두고 교육계와 의회 및 학부

모간의 강력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상정된 법안은 주 교육부

가 각 학군의 영어 커리큘럼 선택

과 관련 권한을 가지게 되며 “낮

은 교육수준”으로 평가되는 교육

자료를 다른 자료로 대체토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렉싱

턴을 비롯한 주요 교외의 학군들

이 이 교육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는 점이다. 

현재 상하원의 예결위 소속 의

원들은 올해 회기 마감일은 7월 31

일 이전에 이법이 양원에서 표결

에 부쳐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

게 된다. 이에 따라 치열한 찬반 측

의 로비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미

국 전역에서는 매사추세츠가 “증

거기반(evidence based)” 영어

교안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

킬지 여부를 관망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측은 학교

교육 커리큘럼은 주 교육부가 인

정하지 않더라도 학군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0여개 학군의 교육감을 비롯한

300여 교사들은 2월 5일 이 법안에

반대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매사추세츠 교사노조와 매사추

세츠 교육감 협회는 모두 이 법안

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주정부

가 획일적으로 정형화 된 영어리

딩교육 교수법을 강제하게 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

안의 지지자들은 이것이 잘못된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의 지지자들은 매사추세츠

영어리딩 점수가 낮은 것을 지적

하고 반드시 주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보스톤 글로

브에 따르면 약 절반의 매사추세

츠 학군들은 주정부가 “낮은 수

준”이라고 부르는 커리큘럼을 유

치원에서 3학년까지 가르치고 있

었다. 

그중의 하나인 렉싱턴의 교육감

은 이 법안 관련 가장 대표적인 반

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렉싱턴은 유닛츠오브스터디

(Units of Study)라는 커리큘럼을

사용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소재 비영리단체로 교육자료들을

평가하는 에드리포츠(EdReports)

가 커리큘럼에 ‘나쁨’이란 평가

를 주고 있다. 이 커리큘럼이 생소

한 단어를 이해하게 하는데 음성

규칙(phonics rules)보다는 그림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낮은

평가의 원인이다. 

지난 2월 13일 렉싱턴 학교위원

회 회의에서 제시카 쿼트로치 렉

싱턴 특수교육부모자문위 공동회

장은 “매사추세츠 학군의 대표격

인 렉싱턴에서 증거에 기반하지

않는 교육방법으로 영어 리딩을

가르치는 것이 상상이나 되나요

?”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1월 5일 법안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던 줄리 핵킷 렉싱턴 교육감

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학교 위원

회 미팅에서 “확실한 성취”의

보장 없는 다른 커리큘럼을 신뢰

해 각 학군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지

적했다. 

“우리는 교육적인 결정은 모

두 지역 학군이 학생들의 필요성

에 맞춰 결정하도록 두는 것이 최

선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해킷 교육감은 편지에서 에드리

포츠의 평가에 의문을 표시했다.

렉싱턴의 K-2학년은 과거보다 좀

더 음성규칙을 강조한 개정 유니

츠오브스터디(Units of Study)를

사용 중이다. 이 개정 버전은 아직

에드리포츠가 검토하지 않은 교재

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상하원 교

육위원회 공동위원장 제이슨 루이

스 상원의원은 렉싱턴의 서한의

다른 측면을 지적했다. 

줄리 해킷 교육감은 서한을 통

해 표준시험에서 학생들의 기초적

인 영어 리딩 점수를 통해 “우수

(proficient)”라는 평가 기준을 만

들고 존재하지도 않은 영어 문해

력의 위기를 지적하고 있다고 비

판했었다. 

루이스 상원의원은 “우리는 분

명히 어떤 것의 정의를 두고 논의

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요점

을 빗나간 것이다. 저소득층, 또는

유색인종 등 불우한 환경 출신의

많은 학생들이 우리가 원하는 수

준의 영어 문해력을 갖추지 못했

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해킷 교육감은 이 서한에서 이

번 영어 교육 개혁법이 현재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도서 금지 법안

과 유사한 것으로 몰고 갔다. 

“이 같은 상황은 매우 바람직

하지 않다. 우리는 매사추세츠 어

린의 교육의 미래에 대해 염려하

고 있다. 현재 약 300여 법안이 인

종 , 성 별 , 미 국 역 사  그 리 고

LGBTQ에 대한 논하는 서적의 접

근을 금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고 서한에서 비난했다. 

물론 이와 관련된 법안은 매사

추세츠에서 상정되지 않았다. 해

킷 교육감의 편지가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대

목이다. 

영어교육 개혁 법안두고 렉싱턴 교육감 편지 논쟁 점화 
주 교육부에 영어 교육 커리큘럼 선택 권한 부여 법안, 찬반 논란 치열

Fiske Elementary School  –Lexington,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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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운전자들 교통위반
4년 연속 증가세 경험담을 요청한 결과 상황은 정말

심각했다. 

제니퍼는 “오래 밀렸던 신체검사

를 부상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다시

예약을 잡았는데 2025년 1월에 예약

이 잡혔다”고 밝혔다. 한 독자는 “

브리감앤워민스의 대기자 명단에 올

렸는데 무려 2년이나 대기해야 했다

”고 답했다. 

프라이머리케어 의사를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신규 환자를 받는 의

사도 많지 않을뿐더러 한번 예약을

잡는 것도 3-4개월 기다려야 한다. 

레히(Lahey) 렉싱턴에 프라이머

리케어 의사를 두고 있는 한인 J씨는

팬데믹 이후 단 한번도 프라이머리

케어의사를 만난 적이 없다. 정기 신

체검사는 3년째 지나쳤으며 발이 아

파 전화 예약을 했으나 만난 것은 의

사가 아닌 간호사였다. 

J씨는 프라이머리케어 의사를 바

꾸기 위해 여러 곳을 알아보고 있으

나 새로운 환자를 받는 의사를 찾기

가 정말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왜 예약하기 이리 힘드나?

하버드 챈 공중보건대학원의 호세

피구어로아 박사는 “복잡한 문제라

대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의사공급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미의대연합에 따르면 2021년

에 가정의 의사는 12만명이 채 되지

않았다. 이는 미 의사중 12.4%에 불

고하며 1930년대 87%가 가정의였던

것에 비하면 너무 낮은 수치다. 이 문

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최근들어 더 많은 프라이머리

케어 의사들이 은퇴해서 직업을 떠

나고 있다. 이 의사들은 나이가 들었

으며 대부분 팬데믹 기간동안 은퇴

했다”고 피구어로아 박사는 말했다

. 

프라이머리케어 의사들의 낮은 보

수 

문제는 은퇴한 프라이머리케어 의

사들이 신규 의사들로 대체되지 않

는다는 것이다. 최근들어 의대 지원

학생들도 줄었다. 

의대는 비싸고 학생들은 커다란

학자금 대출을 해야 하며 졸업시 커

다란 빚더미에 앉게 된다. 더구나 프

라이머리케어는 아주 어렵다. 의사

들은 전문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

아야 한다. 그럼에도 전문의들에 비

해 보수는 적다. 

“일부 데이터에 따르면 전문의

가 아닌 가정의를 선택하면 수십만

달러 이상의 보수차이가 나는 것으

로 나타난다”고 피구어로아 박사는

말했다. 

너무 많은 서류작업 

의사들이 환자를 보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볼 시

간이 없다고 유매스메모리얼헬스의

에릭 딕슨 대표는 밝혔다. 한마디로

서류파일에 묻혀 있다는 것이다. 

“사전 허용, 보험커버 부인 등 과

도한 서류에 시달린다. 결국 건강보

험 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딕

슨 대표는 말한다. 

미의학협회저널은 미국 의사들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많은 행

정적 부담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

를 해결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다. 

피구어로아 박사는 “의사 한사람

이 아니라 전체 팀이 개인 의료의 필

요성을 담당하게 된다”고 말한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많은 문제가 해결되도록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 “처음부터 원하는

프라이머리케어 의사를 정하지는 못

할 것이기에 가능하면 광범위하게

연결해 의사를 찾고 추후 프라이머

리케어 의사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

해야 한다”고 의사들은 조언했다.      

매사추세츠 프라이머리케어 병원 예약, 왜이리 어렵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끊임없는 단속과 계몽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사추세츠

교통위반 사례가 4년 연속 증가

세를 기록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한해동안

총 1백 7만6천 336건을 단속했으

며 총 80만 8천 69건의 티켓을 발

행했다. 이중 27만5천356건이 속

도 위반이었으며, 인스펙션 스티

커 위반도 10만 5천건이었다. 9만

7천806건은 스탑 및 양보 표지판

위반이었다. 

경찰은 전체 티켓 중 68%는 경

고로 그쳤으며 이중 10%만 형사

범죄 기소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교통법 위반은 팬데믹인 2020

년 이래 매해 증가하고 있다. 특

히 셀폰 통화 금지 후 부주의 운

전에 대한 티켓 발생도 계속 증가

하고 있다. 

부주의 운전 위반은 2021년

44,582건, 2022년에는 51,423건,

2023년에는 53,966건으로 늘었다.

핸즈프리(셀폰통화 금지)법이

통과된 2020년에는 29,662건으로

비교적 낮았었다. 

손자 싱글턴 주 운전평가원

(Merit Rating Board) 원장은 “

경찰은 부주의 운전에 대한 정말

많은 계몽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여전히 위반은 증가 추세에 있다

”고 밝혔다. 

핸즈프리 법안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핸즈프리 기구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다. 운전자는 운전 중 네비게이

션이 아닌 경우 텍스트, 이미지

그리고 비디오 등을 보아서는 안

된다. 

동시에 운전자들은 블루투스

이어폰 등 핸즈프리 도구를 끼고

있지 않는 경우 통화를 해서도 안

된다. 심지어 18세 이하는 핸즈프

리일지라도 모든 전화와 전자기

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운전 중 통화 및 문자 금지, 핸즈프리법 위반도 매년 증가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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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쏭의 5분요가

바쁘게 일하고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충분히 휴식하고 재충

전하는 것임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무엇을 먹

고 어떻게 운동하는 것 만큼 수면의 질이 나의

하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그래서 오늘 칼럼은 하루를 마치고 몸과 마음

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단

한 스트레칭 루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한국어 유튜브 채널 ‘요가읽어주는 여자

hayeon’에서 최근 삼분요가 챌린지 (Day7)

를 찾아 따라해보시구요, 최근 영어유튜브 채

널(Yogasonghayeon)에는 같은 주제(bedtime

yoga)로 설명없이 음악과 편안하게 따라하는

노토킹 스트레칭 올렸으니 동작이 익숙해지면

병행해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채널 모두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틈틈이 집에서 스

트레칭과 운동을 함께 해주시면 피로 회복과

컨디션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1. 척추 트위스트 + 가슴과 어깨여는 스트레

칭 –허리 어깨 통증 완화, 하체 순환, 부종 제

거 

1단계  사진처럼 팔꿈치를 바닥에 내리고 왼

무릎을 밖으로 벌린 자세에서 오른 손을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통과 시킵니다.

2단계  천천히 등을 바닥에 대고 팔을 벌려

어깨를 열어주고 한손으로는 무릎을 지긋이

눌러 척추를 트위스트합니다.

3단계  2단계에서 그대로 머물러도 좋고 옆

으로 구부린 다리를 다 펼 수 있다면 펴서 발목

이나 발을 잡습니다.

4 단계  깊고 차분한 호흡을 3-5회 이상 진행

하고 반대 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칭 해

주세요.

TIP!  두 어깨가 바닥에서 뜨지 않게 지긋이

누른 상태를 유지하고 목이 편한 위치에서 머

물러 주면 됩니다. 

2. 퍼피 스트레칭 –자세교정(굽은 등, 거북

목, 말린 어깨 개선) 

1단계  무릎을 내린 테이블 자세에서 두손을

앞으로 길게 뻗어 가슴과 이마를 바닥으로 내

려줍니다.

2단계  엉덩이를 무릎 위에 위치하게 하고 기

지개 펴듯 최대한 길게 매트 앞으로 손을 뻗어

주면 됩니다.

3단계  턱을 바닥에 댈 수 있다면 턱을 대고

고개를 드셔도 좋구요, 팔과 어깨를 더 스트레

칭하고 싶을 땐 두 손을 목 뒤로 가져가면 더

깊은 자극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TIP!  휴대폰을 장시간 사용하거나 컴퓨터

앞에 오래 일하고 공부하는 분들에게 강추하

는 스트레칭이에요. 자기 전 뿐만 아니라 어깨

나 허리가 뻐근할때 자주 해주세요.

송선생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 & 필

라테스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운동 가

능

2.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체중감량'은 물

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트레

스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3.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으로 생활

속 운동루틴을 이어가도록 지도

4. 강사로부터 실시간 ‘자세교정’ (1:1개

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5.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의 전화상담

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 수업에 대한 만족 극대화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

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

디  yogafulnesslife  혹 은  이 메

일 connect@yogafulness.life 로 신청해주세요

.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ness.life

자기 전 꼭 해야하는 스트레칭 (숙면 보장, 피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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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크레딧 정보탈취장치 매사추세츠
10곳 빅와이 슈퍼마켓서 발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개인 재정 웹사이트 웰렛허

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가 미국에

서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주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취득학위, 학교의 질,

성별 인종별 차이 등 18개의 지수를

통해 미국 50개 주의 교육수준 정도

를 비교했다. 

매사추세츠의 뒤를 이어 버몬트,

메릴랜드, 커네티컷 그리고 콜로라

도주 순이었다 

매사추세츠 주는 25세 이상의 성

인남녀 기준 가장 높은 학사 학위 소

유자 비율이 46%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 이상의 학력 소유자도 21%

로 최고였다. 

또한 매사추세츠 주는 공립과 사

립을 통틀어 미국 최고의 고교 교육

시스템을 보유했으며 미국 학력평

가에 따르면 수학과 영어 부분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월렛허브에 따르면 대졸자들은

고졸자들보다 주당 $600에서 $1200

까지 소득을 더 올리는 것으로 알려

졌다. 

매사추세츠 주는 

교육 정도 1위 

교육의 질 1위 

고교졸업자 비율 26위 

전문대 및 대학 수학 비율 6위 

학사학위 보유율 1위 

대학원졸 보유율 1위 

대학의 평균 질 2위 등이었다. 

교육 정도가 가장 낮은 주는 오클

라호마, 아칸사스, 루이니애나, 미시

시피, 웨스트버지니아 였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미국내에서 가장 교육수준 높은 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와 뉴햄

프셔 등의 슈퍼마켓에서 발견되

었던 크레딧정보탈취장치 즉 크

레딧카드 스키머가 주내 10곳의

빅와이(Big Y) 슈퍼마켓에서도

발견됐다. 

빅와이 마켓의 성명서에 따르

면 이 장치는 지난해 12월 19일에

서 21일까지 9개의 빅와이 마켓의

크레딧카드 계산대에 설치돼 있

었던 것이 발견됐다. 해당 마켓은

스프링필드 세인트제임스 애비

뉴, 치코피, 노스햄튼, 웨어, 사우

스브리지, 우스터, 밀포드, 윌브

라함 그리고 루들로우 지역에 위

치해 있다. 

다른 장치는 웨스트필드 빅와

이의 한 계산대에서 12월 19일부

터 1월 12일까지 설치돼 있었다. 

이 장치는 ATM, 주유소, 마켓

의 계산대 등에 부착되며 범인들

은 이 장치가 크레딧카드의 마그

네틱 띠에서 읽어 들이는 크레딧

카드 번호와 각종 정보로 신분도

둑 또는 크레딧카드 도용 등의 범

죄에 사용한다. 

빅와이 측은 모든 크레딧카드

기계를 검사하고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

도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한인들

이나 해당 지역의 빅와이를 이용

했던 한인들은 반드시 은행 기록

을 확인하고 이상한 구매 기록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만약 문제가

발견되면 반드시 은행 또는 크레

딧카드회사에 이를 신고해야 한

다. 

이 크레딧정보탈취 장치는 지

난해 땡스기빙 이후 매사추세츠

리치브로스 마켓에서 발견됐으

며 첼시의 마켓바스킷에서도 발

견됐다. 또한 뉴햄프셔 콩코드,

레딩, 서머빌, 해버힐 마켓바스킷

, 뉴햄프셔 콩코드 월마트에서도

발견됐다. 

hsb@bostonkorea.com



The Boston Korea2024년 2월 23일 금요일  광고12 The Boston Korea



광고The Boston Korea 2024년 2월 23일 금요일  13



14 광고 The Boston Korea2024년 2월 23일 금요일  



광고The Boston Korea 152024년 2월 23일 금요일  



16 The Boston Korea2024년 2월 23일 금요일  칼럼

  

8세 풍월주를 역임한 문노는 격검술이 가히

신기에 달했다. 더불어 문장에도 능했으며, 부

하 낭도들 아끼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했다. 그는 청탁에 구애되지 않았고, 자기 문

하에 들어와 무도를 수련하겠다는 자는 신분

의 상하를 가리지 않고 모두 받아드려 그의 ‘

비술’을 전수하였다. 그러자 그의 명성은 날

로 높아졌고, 낭도들은 죽음으로써 충성을 맹

세하였다. 이로써 사풍士風이 크게 일어나 꽃

피었고, 삼한의 통일 대업이 문노로부터 싹트

지 않음이 없었다고 화랑세기는 기록하고 있

다.

문노는 3년간 풍월주에 재임하는 동안 화랑

도의 조직을 대폭 개편하여 잘 갖추어진 제도

로 낭도들을 이끌었다. 8세 풍월주 문노조의

기록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공(문노)의 때에 낭도의 부곡部曲을 두었

다. 좌우봉사랑左右奉事郞을 좌우대화랑左

右大花郞으로 만들고, 전방봉사랑前方奉事

郞을 전방대화랑前方大花郞으로 만들어서

각기 3부部의 낭도를 거느리게 했다. 또 진골

眞骨화랑, 귀방貴方화랑, 귀문貴門화랑, 별방

別方화랑, 별문別門화랑을 두었고, 12 ~ 13살

의 빼어난 진골眞骨 및 대족大族과 거문巨門

의 자제로서 속하기를 원하는 자로써 이를 삼

았다. 좌화랑 2인, 우화랑 2인을 두었으며 각

기 소화랑小花郞 3인, 묘화랑妙花郞 7인을 거

느렸다.

좌삼부左三部는 도의道義, 문사文事, 무사

武事를 맡았고, 우삼부右三部는 현묘玄妙, 악

사樂事, 예사藝事를 맡았고, 전삼부前三部는

유화遊花, 제사祭事, 공사供事를 맡았다. 이에

제도가 찬연히 갖추어졌다.>

문노는 화랑의 제도, 즉 자신이 이끌던 호국

선 낭도들과 설화랑의 운상인 낭도들을 통합

한 후 그에 적합한 조직으로 재개편하여 낭도

들의 사기를 북돋우었고, 조직의 위상을 높혔

다. 무엇보다도 문노는 풍월주 재임시 결혼을

하여 골품을 얻었다. 문노는 어머니가 가야인

(조공으로 바쳐진 야국녀의 딸)이어서 골품

이 없었다. 어쨌든 그는 마흔이 다 되도록 결

혼을 하지 않았다. 결국 풍월주가 된 후 윤궁

을 아내로 맞이하여 골품을 얻었다(진골이 되

었다). 윤궁은 거칠부(김황종)의 딸인데, 일찍

이 미실과 함께 동륜태자를 섬겼다. 윤궁은 동

륜태자의 딸 윤실공주를 낳았고, 미실은 동륜

의 딸 애송공주를 낳았다(진흥왕은 애송을 자

신의 딸이라고 생각하였다). 윤궁과 미실은

내외종간이다.473)  

572년3월 동륜이 보명궁주(진흥왕의 후궁)

의 치맛폭을 풀려고 담장을 넘다가 개에게 물

려서 죽는 사건으로 인하여 윤궁은 약 5년간

과부로 살다가 문노와 결혼하였다. 문노는

576년 풍월주에 올랐다(부제는 비보랑이었는

데, 비보는 윤궁과 이종사촌간이고 미실과는

내외종간이다). 잠시 시간을 앞으로 돌려서

그들이 맺어진 뒷담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575년 무렵, 세종과 문노는 출정에서 돌아

왔다(그들은 십대 때부터 김무력, 이사부 등

대장군 휘하에서 변방을 돌며 국토를 확장하

고 삼한을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세종에게는 사랑하는 부인 미실과 가족이

있었지만, 마흔이 다 된 문노에게는 가족이 없

었다. 그래서 세종이 미실에게 혹시 좋은 혼처

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미실은 자신의 고종사

촌동생 윤궁과 궁합이 잘 맞을 것같은데 다만

문노의 신분을 염려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윤

궁은 미실의 권유에 따라 문노만 좋다면 그의

위품位品(골품)에 관계없이 혼인할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에 비보랑도 ‘중매’에 가담

하여 ‘당당한 풍월주의 위풍과 신기에 달하

는 격검술의 명성을 날리며 고매한 인품까지

겸비한 문노를 놓치지 말라’고 훈수를 들었

다. 그러나 윤궁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비보랑에게 털어놓았다. 문노

의 신분이 낮으니 자신의 딸 윤실과 모녀의 관

계를 끊는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 역시 문노

의 신분 때문에 관계를 끊는 것인데 (화랑세

기에) 탈자가 되어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

지만, 문맥상 친척과 친지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진종의 총애를 받았는데 거

절하고 다른데로 가는 것을 염려하였고(진종

은 지증왕의 아들, 즉 법흥왕의 동생이다. 당

시 그는 예순이 넘기고 있었다. 윤궁은 동륜태

자와 사별 후 진종에게 색공을 하고 있었다),

네 번째는 아버지(거칠부)가 늘 귀한 사람(진

골의 신분)에게 시집보내려 한 것을 거부한

것과 마지막으로 금태자(진지왕, 576년 즉위)

가 형(동륜태자)의 총애를 이으려고 했는데,

다른데로 가는 것이라며 이 다섯 가지가 풀리

면 문노에게 시집 갈 것이라고 하였다. 

윤궁의 심경을 들은 비보랑은 문노에게로

가서 전하니, 문노는 윤궁의 말이 옳다면서 기

다리겠다고 하였다. 문노의 나이 마흔살 무렵

, 그때 까지 수 많은 여인들이 그를 흠모하며

따랐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과부인 윤

궁과의 혼담을 흔쾌히 받아드린 연유는 무엇

일까? 아마도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받아온 부

당한 차별을 극복함과 동시에 자신이 품어온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

었으리라….

473) 아시공은 법흥왕의 딸 삼엽공주와 결

혼하였다. 그들은 아들 미진부(2세 풍월주)와

딸 실보와 말보를 낳았다. 미진부는 묘도를 아

내로 맞아 미실과 미생을 낳았다. 실보는 비대

전군(부모는 법흥왕과 옥진이다)의 부인이

되어 9세 풍월주 비보를 낳았다. 말보는 거칠

부의 부인이 되어 아들 윤황과 딸 윤궁, 윤옥

을 낳았다. 이러한 인맥姻脈으로 인하여 미실

과 윤궁은 내외종간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

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

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

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원화源花 미실美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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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인덱스카드(Index Card)의 크기는 가

로 6인치와 세로 4인치이다. 이렇게 작은

종이 한 조각 위에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

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 재정계획을

적어 놓았다. 인덱스카드를 처음 작성한

사람은 시카고 대학 교수인 해럴드 폴락

(Harold Pollack)이다. 폴락 교수는 본인

이 직접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

으면서 알게 된 재정 지식을 간단하게 정

리한 것이다. 

‘인덱스카드’의 공동 저자인 힐레인

오렌(Helaine Olen)은 재정설계사로 불

리는 사람들이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내용의 책(Pound Foolish)을 발

표해서 금융업계를 놀랍게 한 사람이다.

인덱스카드 책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재

정계획이 무엇이지 함께 나누어본다.

*수입의 10~20%를 우선 저축해야 한다

. 은퇴하며 돈을 너무 많이 모았다고 후회

하는 사람을 현재까지 만나본 적이 없다.

반대인 경우 후회하는 사람은 많이 만났

다.

*신용카드는 매달 100% 갚아야 한다.

갚을 수가 없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용카드 이자는 생각보다 훨씬

높다(20% 이상?)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투자는 경비가 저렴한 인덱스 펀드를

추천한다. 일부 투자자는 경비와 상관없

이 수익률만 더 높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만, 잘못된 생각이다. 매년 발표되는 통계

에 의하면 인덱스 펀드 수익률이 뮤추얼

펀드보다 대부분 더 높다.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높아진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재정설계사를 고용할 때 신용의무

(Fiduciary Duty)가 있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재정설계사로 불리는 사

람들은 당연히 고객의 이익을 먼저 생각

해서 일할 것이라고 일반 투자자는 생각

한다. 그러나 고객의 이익보다 재정설계

사 본인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다. 미국에

서 신용의무가 있는 재정설계사는 약 15%

뿐이 되지 않는다. 정부에 등록된 재정설

계사(RIA, Registered Investment Advi-

sor)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서 일해야 한

다는 법률상 의무를 지고 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401k,

403b, TSP, IRA) 등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

다. 2024년 봉급 액수에 상관없이 직장 은

퇴플랜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23,000이

며 나이가 50 이상이면 $7,500을 더할 수 있

다. IRA는 부부가 각자 $7,000이며 50 이상

이면 $1,000을 더 투자할 수 있다.

*개별적인 회사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

하는 것은 위험하다. 개별적인 주식투자

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으로 이어질 수 있

다. 2023년에 망한 회사가 WeWork, Rite

Aid, Bed Bath & Beyond, Tuesday

Morning, Party City, 등이다. 전기차 회사

인 Lordstown Motors도 망했다. 어떤 특

정한 회사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집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구매해

야 한다. 집을 구매하기 전 집 가격의 20%

를 낼 수 있고 수입 없이 몇 개월 살 수 있

는 비상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

고 최소 5년 이상 같은 집에서 거주해야 재

정상 유리하다. 

*보험은 필요하지만, 투자(Investment)

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보험은 예상치 못

한 일에 대비(Risk Management)하는 것

이다. 자동차나 집 보험은 높은 디덕터불

(Deductible)로 해야 보험비가 적어진다.

운전조심, 불조심 등이 필요한 이유이다.

생명보험은 텀(Term Life)보험을 추천한

다.   

뉴턴의 3가지 운동법칙이 변하지 않기

에 달나라까지 여행할 수 있다. 주식시장

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지만, 기본적

인 재정계획 역시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

래에도 변하지 않는다. 제대로 하는 투자

가 성공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과거 미국 주식시장이 분명히 보여준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77)

인덱스카드의 투자 기본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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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산이 있었네. 한국책 제

목이다. 책제목은 시 한구절을 떠

올리게 한다. 김용택시인에겐 산

이 아닌 섬진강이다. 

이만큼 살아서 마주할 산이 

거기 늘 앉아 있고이만큼 걸어

항상 물이 

거기 흐른다인자는 강가에 가

지 않아도산은 내머리맡에 와 앉

아 

(김용택, 그 강에 가고 싶다 중

에서)

지난 초겨울 문턱이었다. 내 친

구 조봉섭학장에게 저녁이나 나

누자 연락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逆제

안이 들어왔다. 밥먹기전 가까운

데 산행을 가는게 어떠한가. 역시

프로 산사나이는 다르다. 그 친구

멀고 가까운 건 둘째치고 높고 험

한 산만을 고집하고 즐긴다. 나에

게야 언감생심이었다만 옳거니.

그건 좋은 생각일테니 마다할 순

없었다. 

거기에 산이 있는 줄 알지 못했

다. 산 이름인데, Blue Hills. 이렇

게 깊고 높은 산이 있다니. 멀지도

않은 곳에 말이다. 그를 앞세우고,

빌려 받은 꼬챙이를 지팡이 삼아

따라 나섰다. 아니 산을 오르기 시

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오래지 않

아 내 숨소리는 거칠어 졌고, 등줄

기에선 축축한 기운이 느껴졌다.

헉헉이며 따라 올라간 거다. 

깊은 산속 냄새를 맡을 수있었

고, 쌓인 낙엽은 볼만 했다. 밀린

이야기 나누느라 느린 행군은 더

더뎌졌다.  그러나 낄낄거리는 중

에서도 정상엔 올라섰다. 천관우

선생의 그랜드캐년 감탄사만 하

랴만 사방에 광활한 광경이 구비

구비 펼쳐 졌다. 도시와 멀리 바다

와 구름낀 회색하늘이 조화롭게

눈밑으로 출렁였던 거다. 

산행 리더 덕인가. 신발 덕인가.

아니면 빌려쓴 트렉킹폴 덕분인

가. 오를적과 내려올적에 미끄러

지지 않아 무사히 하산 할수 있었

다. 그러나 차가운 맥주한잔이 아

쉬웠음을 밝힌다. 

트렉킹폴을 장만해야 할까보다

. 갓길에 떨어진 나무가지를 지팡

이 삼기엔 거기 산은 버겁다.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

다 (시편 95:4)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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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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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의 선택에 달려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거기에 산이 있었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된 상태를 썩었다고

말하고

발효된 상태를 익었다고 말한다.

신중하라.

그대를 썩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대를 익게 만드른 일도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다."

- 이외수 '하악하악' 중에서

세상 나이를 늘이며 좋아지는 것들이 몇

있다. 그것은 노력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나이가 어려서는 비슷한 또래

의 친구들과 알게 모르게 서로 견주는 일들

이 있었다. 그것은 서로가 알 듯 모를 듯한

아주 미미하고 세심한 정도의 것이지만, 파

장은 그리 만만치 않았다는 생각이다. 그것

이 서로뿐만이 아닌 자식의 공부에까지 미

치게 되고 아이들이 대학을 입학하고 진로

가 결정되면서 서로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가면서 자연스럽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나 싶다. 그것은 바로 삶의

여정에서 만난 이런저런 경험으로 얻어진

지혜라는 생각을 한다.

쉰을 넘어 더욱 편안해지는 것 중 또 하

나는 나보다 나이 든 언니들은 더욱 편안해

좋고, 젊은 동생들은 상큼한 생각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모르던 많은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 고

맙고 즐겁다. 어찌 보면 또래보다는 언니와

동생들에게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기 편하

고 모르는 것은 물어보기 편안하고 배울 것

들이 더 많아 더욱 좋은지도 모를 일이다.

여하튼, 세상 나이를 늘이며 마음이 여유로

워진 것만은 사실이다. 사람과 사물을 바라

보는 눈과 귀가 넓어지고 받아들이는 가슴

도 넓어지니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편안하

고 여유로워 좋은 이유가 되었다.

그 어떤 것에 있어 자신의 선택은 중요하

다. 그 결과와 상관없이 말이다. 그것은 자

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도 내포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편이나 아이들과도

마찬가지다. 남편은 비지니스에 탁월한 아

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고 아내인 나는 인

정을 한다. 그리고 남편 역시도 내가 좋아

하는 일(글쓰기, 사진, 여행 등)에 대해 인

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후원해주는 사람이

다. 세 아이의 진로 역시도 부모로서 의견

은 나누었지만, 각자가 자신의 길을 선택하

도록 했다. 그것은 부모로서 방향은 잡아줄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의 길은 자신이 선택

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러할 테지만,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한다. 특

별히 타국 멀리 와 사는 이민자들의 생활은

더욱이 관계의 설정과 폭과 깊이를 가늠하

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이다. 너무 가까

이 오고 가면 무엇인가 속을 너무 보여준 느

낌이랄까. 또한, 조금 멀리 가면 너무 소원

해지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으니 관계란

것은 인생에서 늘 어려운 과제임은 분명하

다. 하지만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

도 기대나 바람이 있기에 서운한 마음이 들

기도 하고 소원해지기도 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서로에게 적당한 크기의 항아리(독)

를 만들며 익어가는 삶이길.

이렇듯 이 나이쯤에는 너무 큰 항아리(독

)를 선택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적당한 크기의 항아리(독)를 선택해 시간

이 지나면 지날수록 천천히 익어 발효되는

일에 더욱 시간을 들여야겠다. 무엇보다도

그 항아리에 무엇을 넣어야 할 일에 더욱 신

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겠다

는 생각을 해본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사물이 되었든 간에 나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믿음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이다. 세상 나

이 오십 중반쯤에서 맞는 인생 2막은 이렇

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간절히

마음을 모아본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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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질환의 가장 흔한 병은 허리디스크이다

. 허리디스크의 정식명칭은 ‘추간판 탈출증’

으로 척추신경을 눌러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다. 척추는 몸의 중심에 있으며 체중을 버

티는 역할을 한다.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가 약

해지고 반복적인 외상이 디스크를 찢어지게 한

다.허리디스크는 찢어져도 자연적으로 아문다

. 허리디스크가 비수술치료로 잘 낫는 이유다.

많은 사람들이 허리디스크가 운동으로 낫는다

고 말한다. 운동도 좋지만 다치지 않는 것이 먼

저다. 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다면 허리디스크를 다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일까. 바로 숙이는 동작이다. 허리 디스크

는 척추뼈를 잡아주는 인대고, 숙이는 동작에

서 찢어질 수 있다. 허리디스크 관리법으로 ‘

헛,수,고를 하지말자’라고 하는데, ‘허리로

물건들기, 숙여서 일하기, 오래 앉기’를 하지

말자의 앞글자를 따서 정확히는 ‘허,숙,오’

이다.나헴슨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앉은 자세

가 서있는 자세보다 50%정도 압력이 높고, 숙

여서 물건들기가 허리에 가장 안 좋다. 앉아있

을 때 허리가 아프다면 서있거나 눕는게 좋다.

공부하거나, 업무상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데

허리가 아프다면, 스탠딩 책상을 사용해서, 서

서 일을 하다가, 힘들면 앉는다. 올바르게 앉기

위해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는 것이 아닌, 일

자로 세워준다. 눕는 자세가 허리의 압력이 가

장 적으니,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뒤로 기울여

서 기대면 허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디스크

환자 중 많은 분들이 ‘앉았다 일어나면 허리

가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데, 조금 걷고 나면 좋

아져요’라고 한다. 운전하거나,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불편하다고 하고, 걷고 활동하면

좋아지는 이유도 서있는 자세가 허리에 부담을

덜 주기 때문이다.재채기를 할 때, 갑작스럽게

허리가 숙여지면서 디스크가 터지기도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재채기를 할 때, 배를 내밀거

나, 허리가 숙여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몸을 크

게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허리를 삐끗한 후 기

침할 때 울리거나 아프다면, 허리디스크에 문

제가 있는 것이다. 허리디스크 환자는 일상생

활 중 갑자기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항상 여유

있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좋다.무거운 물건

은 가급적 들지 않는게 좋은데, 들어야 한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들어야 한다. 허리를 숙여서

멀리 떨어진 물건을 허리 힘으로 들면 안되고,

물건 가까이 무릎을 벌리고 앉아, 허리를 편 상

태를 유지하면서 무릎 힘으로 일어선다. 물건

과 거리가 멀수록 허리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

해진다. 가벼운 물건을 짚을 때는 골프선수가

공을 짚듯이 허리를 편 상태를 유지하면서 몸

을 숙인다. 다리를 뒤로 들고, 팔로 물건을 집어

올린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반동을 주면서 일어나

면 허리에 무리가 간다. 일명 ‘통나무 구르기

’라고 몸을 옆으로 돌려, 두 다리를 내리고, 팔

꿈치로 지지하면서 몸을 세운다. 다리가 내려

가는 힘과, 팔꿈치로 미는 힘으로 허리에 무리

없이 몸을 세울 수 있다.허리 디스크 환자는 양

말 신는 동작을 힘들어 한다. 누워서 천장을 보

면서 양말을 신으면 한결 수월하다. 허리 디스

크로 숙여서 세수하기 힘들다면 샤워하면서 세

면 하는 방법도 있다. 허리디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는 동작들을 피하고, 관리를 잘해야 한다.

허리디스크는 안다치고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운동보다 중요하다.

“허리디스크 예방하려면 '허.숙.오' 하지마세요”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
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서울부민병원

허리디스크 예방하려면 
'허.숙.오' 하지마세요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척추질환의 가장

흔한 병인 허리티스크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

워크 서울부민병원 척추내시경센터 은 상수 센

터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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